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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 해남 백포저수지 농업용수 확보 방

안 점검

윤소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9일 백포저수지를 찾아 저수지 수위와 용수 공급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현산면 백포저수지의 가뭄 상황이 심화하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윤소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19일 백포저수지를 찾아 저수지 수위와 용수 공급 여건을 확인하고, 가

뭄 장기화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백포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13.0%까지 떨어져 가뭄 '심각' 단계에 해당한다. 영농 과정에서 용수 사용

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서 저수량 감소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산천의 물을 백포 배수간선을 통해 백포저수지로 끌어오는 2단 양수저류 방식이 가동되고

있다. 확보 가능한 수자원을 저수지에 보충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을 둘러본 윤소하 상임감사는 가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재 활용

할 수 있는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영농 현장에서 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

장 점검과 사전 대응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해남=이정진 기자


